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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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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다. 교황은 하
늘의 권세를 상징하고, 군주는 세속 권세의 대리자로
서 교황의 신임을 받아야 직위를 인정받는 지경에 이
르렀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절대적 권세를 단적
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중세 교황의 지위는 어느
새 절대권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까지 영
향을 미쳤다. 교황이 내리는 성경 해석은 오류가 없다

는 신념이 그것이었다. 
어거스틴 사제인 루터는 자연스럽게 교황을 존숭하였다.  게다가 로마는 유럽 최고의 성지로서 수많
은 신앙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아니었던가. 초대교회 신앙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로마 순례
는 신앙인들에게 필생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기 위해 오르셨다
는 계단도 예루살렘에서 가져다 놓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유적, 카타콤베, 원형경기장 등이 있어 기
독교 신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드디어 1510년 겨울 루터는 로마로 향한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시절, 당연히 도보였다. 어림
잡아 1,500Km나 되는 거리였다. 하지만 거리는 문제되지 않았다. 교회 역사와 교황의 도시 로마를 
간다는 데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믿음과 열정, 기대를 가지고 당도한 로마였다. 하
지만 루터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루터 연구가들은 이렇게 지목할 수 있으리라. 종교개혁지는 
95개 조항을 공표하였던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정작 로마였다고.....  
루터의 로마 순례는 대실망이었다. 그는 나중에 정리하여 발표한 95개조 반박문 제88조항에서 이렇
게 교황을 비판한다.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면과 축복을 하루에 
백 번을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바티칸은 기초 공사 중이었고, 사제들
은 면죄부를 팔았다. 무엇보다 루터를 실망시켰던 것은 사제들의 도덕적 문란과 타락이었다. 예수 그
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말뿐이지 무가치하게 취급되었다. 미사는 경건하지 못
했다. 심지어 미사를 짧게 진행하는 사제도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사창가에 가기 위해서였다고 했
다. 루터는 후에 이렇게 썼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로마일 것이다.” 
루터의 마음에 의분(義憤)이 솟아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실상을 보게 
하시려고 루터를 로마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 사도의 경탄이 귓가에 울린다. “깊도다. 하나
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롬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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